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오늘 ‘빅테크 갑질 대책TF’(팀장 한준호 국회의원)

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거대 ICT 기업들의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콘텐츠·자영업자 대상으로 일방적 수수료 인상, 라이더에 갑질 계약 등 각종 

불공정행위 유발, ICT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넷플

릭스가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조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인터

넷망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횡포로 국내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용자와 중소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 및 현장 체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사업자, 관련 협단체와 

함께 현안 해결 및 입법 개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빅테크 갑질 대책TF’구성은 김병욱, 김상희, 김회재 변재일, 유정주, 윤영찬,

이상민, 이용빈, 이원욱,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이상 12인, 가나다순) 의원이며, 향후 

구성원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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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 출범
-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 점검

- 이용자, 개발자, 콘텐츠사 피해 방지로 국내 ICT 경쟁력 강화 노력


